
지난해 8월,� 가습기 살균제 논란을 시작으로 치약,� 햄버거,� 용가리과자,� 간암 소세지에 이어 국내 언론은

<위생용품 발암물질 논란>에 대해 연일 보도되어 소비자의 불신은 일파만파 번져갔다.

여성위생용품 중 특정 브랜드 제품의 생리대를 사용하고 생

리혈색의 변화,� 질염,� 복통 및 응급실 갈 정도의 통증 등의

부작용의 목소리는 생리대의 유해화학물질이 잠재적인 건강

위험요인이라는 사회적 관심으로 최고조에 달하는 심각한

사태가 발생하였다.

불안한 소비자는 생리컵,� 면생리대,� 친환경(유기농)생리대를

대안품으로 소비시장이 움직이고 있지만,� 이 또한 프랑스 감

염학자이자 의사인 장 마르코 보보박사의 유해물질검사 결

과에 따르면,� ‘안전한 수준의 극미량 검출되었으나,� 한 여성이 평생 40년간 생리를 한다고 가정할 때 크

고 작은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’는 단언에 우리는 안심할 수는 없다.

일각에서는 생리용품을 선택하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생리 자체를 선택한다는 인식이 생겨 피임,� 결

혼,� 출산처럼 생리도 여성 스스로 선택권을 갖고 호르몬 루프 등 피임기구를 삽입하는 여성이 늘고 있는

실정이다.

나 또한 선택의 여지없이 숙명처럼 받아들였던 25년 이상 매달 겪은 몸의 통증을 스스로 나의 몸에 어떤

것들이 더 좋을지 관심을 갖고 새로운 방식을 두려움 없이 시도하지 않았다.

너무나 활동성과 편리함에 쉽게 일회용 생리대를 선택하고 있었던 것을 반성하며 향후 까다로운 소비자

로 더 질 좋은 제품을 요구하고 불편함을 호소하며 안심하고 생리대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하루빨리

조성되기를 바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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